
히 토요시 쿠마 지역의 문화재가 '일본 유산 "
으로 문화청에 인정되었다.

사가라 700년이 초래한 보수와 진취의 문화
～일본에서 가장 풍부한 은신마을 히토요시 구마～

【이야기 소개】
히토요시 구마 사가라 영주는 급경사로 둘러싸인 규슈산지를 장점으로
이용해 적의 침입을 막으면서 일본역사 상 ‘사가라 700년’이라고 불릴
정도로 오랜 기간 통치를 했다. 특히 영주와 민중이 ‘하나가 되는 마을을
만들자’라는 정신이 형성되어, 신사나 절, 불상, 신악 등을 함께 신앙하
고 즐기고 지키는 문화가 생겼다. 또한, 진취적인 정신으로 외래 문화를
흡수해 독자적인 식문화 및 놀이,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다. 보수와 진취,
이 두 정신으로 승화된 문화의 증거가 집중되고 현존하는 지역은 히토
요시 구마밖에 없으며, 일본문화의 축도를 눈 앞에서 볼 수 있다. 일본
소설가인 시바 료타로는 이 지역을 ‘일본에서 가장 풍부한 은신마을’라
고 불렀다.

히 토요시 쿠마 전역에있는 41의 문화재가 일본 유산으로
인정되었습니다. 41 개의 문화재 중에서 11 개의 문화재를
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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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가라 영주는 수량이 풍부한 구마강을 교통, 쌀, 목재 등의 물자를
수송하는 데 대부분 이용했다.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는 철도 운수로
바뀌었지만 강을 이용한 수송의 전통은 지금의 강을 내려가면서
관광하는 '카와쿠다리'로 이어오고 있다.

히토요시 번 둔갑고양이소동에 관련한 관
음당. 이치후사 신사 참배시에는 번주가 들
렀다. ‘코마네코’가 참배하러 온 사람들을
마중한다.

사가라 영주를 수호신으로 모셔놓고 지
역주민들이 ‘늙은 신’이라고 부르면서
신앙을 모으는 신사.

일본 에도시대 중기 막부에 의해 판매가 금
지 되었지만, 전국에서 유일하게 히토요시
번에서만 놀이법이 계승됐다. 지금은 히토
요시 시민단체가 계승하고 있다.

재지호족인 구메 씨가 세웠다고 전해온다.
이후에도 사가라 영주와 민중의 보호와 신
앙을 받아 건물과 본존, 석탑들은 지금도
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.

가위바위보의 근원이라고도 하는 놀이. 연
회의 여흥으로 진 사람이 소주를 마셔야 하
지만 소주를 더 마시고 싶어서 일부러 지는
사람도 있었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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